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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인도네시아, 아세안 최초의 OECD 회원국 될 것

❍ 수출업체 달러 예치 시 세금 혜택 제공

❍ 인도네시아 '블루 이코노미' 로드맵 발표

❍ 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

< 2023년 7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>
구분 수출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무역수지

전국 713,511천불 -18.1% 713,773천불 -49.9% 17,738천불

충남 35,574천불 -19.6% 70,657천불 17.5% -35,083천불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http://stat.kita.net/)

⬔ 인도네시아, 아세안 최초의 OECD 회원국 될 것

 ⦁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OECD 회원국이 될 것

  - 7월 26일 대통령궁에서 Airlangga Hartarto경제조정장관은 “우리는 OECD로부터 인도네시아

가 동남아시아 국가로서 처음으로 서한을 받았다. OECD 모든 회원국도 이에 대한 정보를 

받았다”라며, “가까운 장래에 OECD는 인도네시아를 즉시 영구회원국으로 규정하는 로드맵

을 만들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  - 이전에 Airlangga장관은 인도네시아가 OECD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다며 이는 COVID19가 

닥쳤을 때 위기 극복과 중상위 소득 국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 OECD가 

중요한 표준을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, 부처 및 기관에서 적용하는 규정 

및 표준의 유형에 대한 법률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. 

    (출처: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, 2023. 8. 7.)

⬔ 수출업체 달러 예치 시 세금 혜택 제공

  -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수출 수익금(DHE)을 최소 30% 이상 인도네시아 계좌에 예치하는 수

출업체에 대하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이 혜택은 평판이 좋은 수출업체에 지위를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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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하고,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다. 

   - DHE 예치의 테너는 1개월, 3개월, 6개월 이상으로 분류되며, 예치 기간에 따라 소득세 할

인율이 달라지다. 1개월 예치 시 소득세는 10%이며, 3개월은 7.5%, 6개월 이상은 소득세

가 부과되지 않다. 이러한 규정은 정부 규정(PP) 2015년 123호에 마련되었으며, 수출업체

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.

    (출처: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, 2023.8.7.)

OECD의 인도네시아 보고자료 2023 수출업체 달러 예치시 세금 혜택 제공
(출처: oecd.org) (출처: indonesiabaik.id)

⬔ 인도네시아 '블루 이코노미' 로드맵 발표

 ⦁해양 생태계 보전과 동시에 풍부한 해양자원 활용 추진

  - 2023년 7월 인도네시아는 ‘블루 이코노미’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개선

하기 ‘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’을 수립했다.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

맡고 있는 ASEAN 회의 중 ‘ASEAN Blue Economy Forum’에서 발표됐다.

  -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 제32호 제14항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“지속 가능한 해양 

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, 지역사회 참여, 자원 효율성, 폐기물 

최소화 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.

  -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

   ❶ 해양보호구역(Marine Protected Area, MPA)을 9750만 헥타르(인도네시아 해양 

전체의 30%)까지 확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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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❷ GDP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5%로 확대

   ❸ 전체 고용에서 해양 고용이 기여하는 비중을 12%로 확대 

<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, 

목표, 계획, 전략 및 기대효과 >
< 한국-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강화 >

출처: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출처: 한국-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

  - 2023년 3월,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인도네시아 해양 해체 및 

재활용 플랜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결정했고, 해양 관계 및 기술, 블루 이코노미, 

양식, 기후 변화 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, 인도네시아는 세계 매장량의 17%에 

해당하는 3.4기가톤의 블루 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,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

리와 블루 이코노미에 전념하고 있다.

    (출처: KOTRA, 2023.7.25)

⬔ 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

 ⦁ 자원을 활용해서 2022년 5.3%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인도네시아”

 ⦁ 교역과 외국인투자유치 이외에도 세수확보와 외환관리를 위해 자원활용 중”

  -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

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과 팜오일 수출로 5.3%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며, 니켈 

수출금지 후 금속 및 광업 외국 투자가 급증하여 2022년 외국 투자가 44.2% 증가한 456

억 달러를 기록했다.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출 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하고 제련소 및 

생산공장 설립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또한, 수출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

고 외환 관리를 위해 외화 자산 보유 및 환율 예측을 중요하게 여기며, 시장 개입을 통해 

안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.

  - 2023년 6월 11일부터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금지를 시행하였고 구리, 아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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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, 납과 같은 광물에도 수출세율부과를 시작하였다. 광물 제련소 건설진도에 따라 차등된 

수출세율을 적용하여 광산업체들의 제련소건설을 촉진하고자 한다. 또한, 수출대금 일부를 

정부가 지정하는 특별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정책을 통해 외환 안정화와 불법자산 

및 탈세단속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.

    (출처: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2023년 제71호)

< 제품별 단계별 적용 수출세율 >

⬔ 시사점

 ⦁ 도내기업의 해양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, 수출업체 세금혜택을 적극 활용

  -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, 한국은 이를 

지원하여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. 인도네시아

의 '블루 이코노미' 개념 추진은 해양 자원 관리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, 한국은 

해양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여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.

  - 또한,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체 세금 혜택 정책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, 세금 혜택을 

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. 상기 모든 상황을 배경으로 우

리 도내 기업은 틈새시장을 잘 모색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모색한다면 해외시장진출의 좋은 

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.  끝.


